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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이의 어원_ 몽이

모이를 옛날에는  '몽이'라 불렀다. 현대 국어 ‘모이’의 옛말인 ‘몽이’
는 18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. 

‘몽이’는 ‘*모이’의 제 2음절 초성 ‘ㆁ’[ŋ]이 제 1음덜 종성
 ‘ㅇ’[ŋ]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. 

이후 종성 ‘o’[ŋ]이 탈락하면서 20세기 이후 ‘모이’로 나타나 현재에 
이르렀다.

모이의 어원



모이의 어형

모이의 어형_ 다양하게 나타남.
함경(북)_ 료, 머거리, 예, 옐, 요, 욜, 유에, 모시

함경(남)_ 몡이, 양 : 식, 양식, 모시

평안(북)_ 머~이, 멍이, 메~이, 메이, 멩이, 모~이, 몽이

평안(남)_ 메~이, 메이, 멩이

황해(북)_ 메, 메~이, 메이, 멩이

황해(남)_ 메, 메~이, 메이, 멩이

강원(북)_ 마이, 메, 머기, 머이, 메기, 멩이, 모시, 모이, 몹시, 뫼, 뫼이, 묑이, 무이, 미, 미 :

강원(남)_ 마이, 메, 머기, 머이, 메기, 메이, 멩이, 모시, 모이, 몹시, 뫼, 뫼이, 묑이, 무이, 미, 미:

경기_ 머이, 메~이, 멩이, 모시, 모이, 뫼, 무이

충청(북)_ 머기, 머기 : , 모시, 모이

충청(남)_ 마시, 먹이, 모시, 모실, 모이

경상(북)_ 모리, 모새, 모세, 모세이, 모수, 모시, 모이, 목시, 몹씨

경상(남)_ 머기, 모2세, 모2시, 모2이, 모리, 모리, 모시 :, 모이

전라(북)_ 닭모시, 모세, 모수, 모시, 모이

전라(남)_ 머기, 머시, 모새, 모세, 모시, 모이



'ㅅ'이 들어간 어형과 그렇지 않은 어형

황해도, 평안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
'ㅅ'이 들어감.

초록색_ 황해도, 평안도를 제외한 지역
주홍색_ 황해도, 평안도
하늘색_ 자료에 언급되지 않은 지역



기타

 중간 발표의 질문 중 평안, 황해도의 중간에 위치한 

평양도 'ㅅ'이 들어가는 어형을 사용하지 않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사용하는 
가?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했는데,

 아무래도 그 답을 '문화어'와 '표준어'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. 현재 
북한의 공식적인 표준어인 문화어는 남한의 표준어와 서로 원활한 의사소
통이 가능하다. 그 이유는 두 언어가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만들어진 '
한글 맞춤법 통일안'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.


